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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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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충남 공주, 천안, 세종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
(2022년 1월 10일~1월 24일) 조사하여 276명의 응답값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 셋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은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릿이 성장 마인드
셋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그릿은 청소년이 융합인재로 성장과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rit on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of young people through
youth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rowth mindset as an influential factor. For this study, high school students from
Gongju, Cheonan, Sejong, and other regions in Chungnam were surveyed over two weeks (January 10-24,
2022), and responses from 276 student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rit in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Second, grit in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growth mindset. Third, growth 
mindset in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a growth mindset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ifth, grit and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did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ir school years. As described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grit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growth mindset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r adolescents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Such grit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people as
they mature into human beings who grow up as fusion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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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라
는 공간에서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업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이룬
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청소년 개인의 자아발달 및 사회화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인기 이후에도 개인
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적응적이고 성공적인 삶
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 이에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
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생들 학업
중단의 주원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
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원인이 사회 환경의 변화이다. 청
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유발하는 사회 환경 변화로는 부모
이혼, 부모와의 갈등, 아동 및 청소년 학대문제, 진로문
제, 또래문제, 교사와의 갈등,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비
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을 들 수 있으며[2], 가
장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
화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습활
동이 비대면 형태로 지속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대면 
수업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
의 학교생활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도울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로 청소년활동을 들 수 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
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사회적인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정신적, 신체
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내의 청소년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활동, 문화 예술 활
동, 국제교류활동과 정책참여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초기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체험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운영되
었으나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기반으
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이 마련되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역량을 개발하는 주요한 수
단으로 인식되었다. 2009년부터는 청소년체험활동을 강
조하는 교육정책이 등장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청
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육과정

에 포함시키고, 2013년에는 자유학기제까지 시범사업으
로 운영되면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의 협력체제로 인
식되기도 했다[4].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이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
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5].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다양한 측면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은 삶의 
만족감[6,7], 자아개념[8,9], 공동체의식[10], 진로정체감
[11] 등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2].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청소년활동은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특성들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개인적 특질인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장 마인드 셋을 선정하여 그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소
년이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청소
년이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삶
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는 청소년이 그릿, 성장 마인드 셋을 갖추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데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릿
Duckworth 외(2007)는 성장(Growth), 회복탄력성

(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그리
고 끈기(Tenacity)라는 4가지 개념의 첫 글자들을 조합
하여 그릿(GRIT)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13]. 그들은 그
릿이 장기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성과 열정을 의
미하며 전문적인 수행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였
다. 즉 그릿이란 역경이나 실패, 정체(plateaus)에도 불
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과 흥미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비인지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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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주환(2013)에 따르면, 그릿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했다
[14]. 그는 그릿이라는 단어에 개념을 부여하지 않고 기
존의 비인지 능력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개념 정의를 내
린다. 또한, 이를 갖추려면 먼저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 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 
역경이나 어려움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
력성(Resilience), 본인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좋고 재미
있어서 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마지
막으로,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는 도전하는 
끈기(Tenacity)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구성요
소들을 GRIT이라고 표현하였다[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릿은 단일개념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
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릿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과 지속적인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으
로 이루어져 있다[13,15]. 먼저, 지속적인 관심은 목표와 
흥미를 쉽게 또는 자주 바꾸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관되
게 지속하는 경향성을 뜻하며, 꾸준한 노력이란 단순하
게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표를 성취하는 과
정에서 부딪히는 실패 또는 좌절을 딛고 노력을 계속하
는 경향성을 뜻한다. Duckworth 외(2007)는 그릿을 측
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인내와 열정 두 요소로 나누
었는데, 그들은 노력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인내를, 
관심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열정을 다루었다[13]. 또
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간에 예측력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둘을 합하여 전체로서의 그릿 총점이 다양
한 결과들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제안했다[13].

2.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Kurdek, Fine과 Sinclair(1995)는 학교생활에서의 적
응의 개념을 성적 및 기초지식에 관한 성취점수, 문제행
동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16], Ladd와 
Kochenderfer(1996)의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에 관한 
아동의 지각 및 감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들은 학교적
응을 아동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편안해
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런 적응의 각 
영역은 아동의 이후 교육적인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
다고 하였다[17]. 또한 Spencer(1999)는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과 요구 간의 교육적인 적합
성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학교순응이나 적응의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업동기 및 학업성
취, 학교출석, 학교 참여 지속성, 학습준비, 학교졸업 둥
에서의 부적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18]. 이렇듯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
게 규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
교라는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고, 환경에 변화하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습에 관한 성취는 물론 아
동의 대인관계 또는 적절한 행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만
족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적인 정
의를 내리고자 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생각
이 긍정적이고 교사나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다.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해 나가고, 학업성취도
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도 큰 도움이 되며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하였다[19]. 더불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
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조절능력도 생긴
다[20].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조력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21]. 그
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층
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2.3 성장 마인드 셋
성장 마인드 셋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지능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2]. 개인의 능력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는 별개로, 가변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
드 셋에 따라 목표를 향한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
다[23]. 학자들은 지능과 역량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통제 및 신장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과, 지능과 역량은 
고정적이며 노력 여부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
이라고 믿는 실체이론(entity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23]. 이후 증진이론은 성장 신념 또는 성장 마인드 셋으
로, 실체이론은 고정 신념 또는 고정 마인드 셋이라는 용
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정 마인드 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지고 있을 때 인지, 정서, 행동 등의 영역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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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4]. 성
장 마인드 셋을 가진 학습자는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학
습자에 비해서 성장을 위해 노력을 꼭 필요한 요소로 생
각하며 그 결과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25]. 다양한 연
구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26,27]. 성장 마인드 셋은 고정 마인드 셋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녀 지속적으로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성장 마인드 셋을 지닌 학습자는 수행 결과가 만족스
럽지 않은 경우 고정 마인드 셋을 지닌 학습자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다[25]. 국내 선행연구에서 성
장 마인드 셋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고정
된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신
념[28], 성취 과정에서 보일 행동과 결과에 대해 잘 예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 셋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성취 수
준에 큰 영향력을 주는 개인의 신념을 기반으로 다른 변
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2.4.1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그릿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얼

마 되지 않아 그릿과 관련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들이 많지 않지만, 그 간 선행된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간
의 연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지이(2019)
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간
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업적 그릿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이재열(2018)과 홍다현(2019)은 그릿은 대
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30,3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여울, 구민주, 
박다은(2019)은 현재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은 개인의 인
지 및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하여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이렇듯 그릿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넘어 학교적응이라는 심리, 행동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그
릿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력이 높았고, 이때 개인의 지능
과 성격을 통제해도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33]. 
이는 그릿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더
욱더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2.4.2 그릿과 성장 마인드 셋의 관계
그릿과 성장 마인드 셋의 관계도 밝혀진 바 있다[34]. 

Snipes 외(2012)는 그릿과 마인드 셋 간에 정적 상관관
계가 있다고 밝혀냈으며[35], Dweck(2006)은 그릿이 
높을수록 목표를 추구하는 성장 마인드 셋이 강화된다고 
밝혔다[22]. 미국의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인드 셋과 그릿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34], 
성장 마인드 셋을 지닌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는 성향, 즉 높은 그릿 성향을 
나타냈다[36]. 이처럼 성장 마인드 셋의 긍정적 역할과 
성장 마인드 셋과 그릿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연구에 의
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중학
생과 고등학생의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은 상관관계가 있
다고 확인되었다[37]. 

2.4.3 성장 마인드 셋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마인드 셋은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특징인 도전 과제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22]. Tamir 외(2007)는 대학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인드 셋이 정서, 사회적 
적응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38]. 성장 마인드 셋은 웰
빙 수준의 증가, 스트레스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관한 성장 마인드 셋은 몰입, 행복, 참여, 
복지, 귀인 스타일, 학습 목표 및 학교만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39]. Zuckerman 외(2001)는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학생들보다 전공을 유지할 가
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으며[40], 김도연(2017) 역시 
성장 마인드 셋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희망, 학습
동기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성장 마인드 셋이 학교생활적
응, 희망 그리고 학습동기를 촉진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는 것이 증명되었다[41]. 이렇듯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
의 학문적인 사건의 결과에 관해 더 큰 자제력을 갖고 있
고 배움에 더 집중하므로 잠재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성과
를 낸다. 이와 같이 성장 마인드 셋의 개입이 광범위한 영
향을 가져옴을 알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은 성장 
마인드 셋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학교생
활적응과 더불어 여러 맥락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효과가 
어떠한지, 다른 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 성장 마인드 
셋,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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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
래와 같고 Fig. 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H1.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성장 마인
드 셋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 천안, 세종 등

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
간(2022년 1월 10일~1월 24일)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행하고, 설문지를 회수 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85명 중 불성실한 응답 9부
를 제외하고 총 27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9.4%(164명), 여
학생이 40.6%(112명)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36.2% 
(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34.1%(94명), 
3학년이 29.7%(82명) 순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Duckworth 외

(2007)가 개발[13]한 그릿의 원척도 GRIT-O를 12문항
으로 축소한 GRIT-S[15]의 문항을 하혜숙, 임효진, 황매
향(2015)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42]. 이 도
구는 총 8문항으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각각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흥미유지 문항의 경우 모두 
역 코딩 하도록 되어있다. 그릿 측정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하위요
인별 문항 구성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흥미유지’ 0.793, ‘노력지속’ 0.898, 전체 신뢰도
는 0.877로 나타났다.

3.3.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도구로는 Ladd, Kochenderfer 

& Coleman(1996)이 개발[43]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영역을 기반으로, 이영선(2005)이 재구성한 학교생활 적
응척도를 활용하였다[44]. 이 척도는 교사-학생의 관계, 
교우관계와 학습활동, 규칙준수, 그리고 학교행사 참여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매
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사-학생의 관계’ 0.830, 
‘교우관계’ 0.610, ‘학습활동’ 0.724, ‘규칙준수’ 0.736, 
‘학교행사 참여’ 0.707, 전체 신뢰도는 0.907로 나타났다.

3.3.3 성장 마인드 셋
성장 마인드 셋의 측정도구로는 Dweck(2006)의 척

도[22]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전향신(201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45]. 성장 마인드 셋 척도는 먼저 지능은 고
정되어 있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고정 마인드 셋과 지
능은 노력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인 성장 마인
드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척도는 성장 마인드 셋, 
고정 마인드 셋 각각 4문항이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4문항만 활
용하였다. 성장 마인드 셋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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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
-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1

② .546** 1
③ .843** .911** 1

④ .440** .246** .375** 1

Table 3. Correlation

렇다’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는 성장 마인드 셋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마인드 셋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36으로 나타
났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변수들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경
험한 청소년들의 성별, 학년에 따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청소년활동을 경
험한 청소년의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
으며,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활용하였다[46].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

드 셋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그리고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2와 같이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93에서 
0.883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21.146
(p=0.000) 40 .026 .923 .921 .946 .945 .086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GRIT
→ Keep 

interesting .859 Fix -
.843 .733

→ Continuous 
effort .635 .121 7.961***

Growth 
mindset

→ Growth 
mindset1 .818 Fix -

.887 .666
→ Growth 

mindset2 .883 .074 15.330***

→ Growth 
mindset3 .694 .069 12.022***

→ Growth 
mindset4 .593 .065 10.108***

School 
life's 

adaptation

→ Teacher-stude
nt relationship .747 Fix -

.961 .834

→ friendship .763 .067 12.605***

→ Learning 
activities .709 .083 11.640***

→ Rule 
compliance .863 .080 14.292***

→ Participation 
in events .723 .091 11.882***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
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3>. 한편,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일 
경우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변수의 제
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에 대한 상관
관계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
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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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88** .300** .433** .506** 1

⑥ .423** .369** .445** .467** .541** 1
⑦ .380** .392** .439** .344** .518** .591** 1 　 　 　

⑧ .469** .344** .452** .455** .691** .627** .632** 1 　 　
⑨ .451** .372** .461** .421** .508** .600** .463** .629** 1 　

⑩ .544** .437** .548** .537** .802** .808** .785** .780** .797** 1
M 3.80 3.69 3.74 3.71 4.05 3.80 3.92 3.90 3.53 3.84

SD .636 .831 .647 .683 .538 .437 .537 .524 .589 .427
skew -.203 -.762 -.453 -.109 -.449 .313 -.888 -.438 -.232 -.322

kurtosis -.143 .803 .190 -.420 .787 .059 2.214 .386 -.021 1.053
**p<.01
GRIT: ① Keep interesting, ② Continuous effort ③ GRIT
④ Growth mindset
School life's adaptation: ⑤ Teacher-student relationship, ⑥ 
friendship, ⑦ Learning activities, ⑧ Rule compliance, ⑨ 
Participation in events, ⑨ School life's adaptation

Division Gender N M SD t

Keep 
interesting

male 164 3.74 .626
-1.726female 112 3.88 .645

Continuous 
effort

male 164 3.71 .789
.391female 112 3.67 .891

GRIT male 164 3.72 .619 -.594female 112 3.77 .687

Table 4. Differences by gender

Growth 
mindset

male 164 3.67 .662
-1.296female 112 3.77 .712

Teacher-stude
nt relationship

male 164 4.05 .499
-.051female 112 4.05 .593

friendship male 164 3.78 .437 -1.030female 112 3.83 .437
Learning 
activities

male 164 3.93 .453
.187female 112 3.91 .642

Rule 
compliance

male 164 3.93 .470
.935female 112 3.87 .595

Participation in
events

male 164 3.49 .578
-1.262female 112 3.58 .603

School life's 
adaptation

male 164 3.83 .381
-.294female 112 3.85 .488

***p<.001

4.3 차이검증
다음 Table 4와 Table 5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
장 마인드 셋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분
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
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
년에 따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 그릿의 흥미유지(F=3.113, p<.05), 
노력지속(F=4.700, p<.01), 그릿 전체(F=3.314,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흥미유지는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은 수준
이었고, 노력지속은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교사학
생관계(F=4.173, p<.05), 규칙준수(F=8.651, p<.001), 
행사참여(F=6.215, p<.01), 학교생활전체(F=4.797, p<.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3학년 학생들이 교사학생관계, 규칙준수, 행사
참여, 학교생활전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년에 따라 성장 마인드 셋은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Grade N M SD  F Scheffe

Keep 
interesting

1st(a) 100 3.71 .681
3.113* a<c2nd(b) 94 3.77 .526

3rd(c) 82 3.93 .680

Continuous 
effort

1st(a) 100 3.52 .909
4.700** a<b2nd(b) 94 3.88 .612

3rd(c) 82 3.68 .909

GRIT
1st(a) 100 3.62 .744

3.314* -2nd(b) 94 3.82 .481
3rd(c) 82 3.80 .669

Growth mindset
1st(a) 100 3.70 .711

.416 -2nd(b) 94 3.67 .638
3rd(c) 82 3.77 .704

Teacher-student
relationship

1st(a) 100 3.95 .579
4.173* a<c2nd(b) 94 4.05 .500

3rd(c) 82 4.17 .506

friendship
1st(a) 100 3.79 .434

1.429 -2nd(b) 94 3.76 .428
3rd(c) 82 3.87 .448

Learning 
activities

1st(a) 100 3.88 .578
.473 -2nd(b) 94 3.93 .468

3rd(c) 82 3.95 .561

Rule 
compliance

1st(a) 100 3.80 .609
8.651*** a,b<c2nd(b) 94 3.85 .478

3rd(c) 82 4.10 .400

Participation in 
events

1st(a) 100 3.49 .588
6.215** a,b<c2nd(b) 94 3.41 .558

3rd(c) 82 3.71 .589

School life's 
adaptation

1st(a) 100 3.78 .469
4.797** a,b<c2nd(b) 94 3.80 .379

3rd(c) 82 3.96 .407
***p<.001, **p<.01, *p<.05

Table 5. Differences by grade level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결과 다

음의 Table 6과 같으며, , RMR, GFI, NFI, AG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7>,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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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β=.513, p<.001)과 성
장 마인드 셋(β=.491, p<.001)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
는 청소년들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27, 
p<.01).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38.52
(p=0.000) 41 .027 .913 .910 .935 .934 .093

Table 6. Research Model fit 

Hypothesis S.T β S.E. C.R. P

GRIT → School life's 
adaptation .513 .069 5.574 .000

GRIT → Growth mindset .491 .105 5.949 .000
Growth 
mindset → School life's 

adaptation .327 .042 4.555 .000

***p<.001

Table 7.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8은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
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직접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간접효과 및 총효
과 모두 p<.05 수준에 의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
년들의 성장 마인드 셋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Independe
nt

Variable

paramet
er

dependa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RIT Growth 
mindset

School 
life's 

adaptation
.513***.000 .161** .002 .674***.000

***p<.001, **p<.01

Table 8. Indirect effect analysis of growth mindset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행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9와 같다.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
년들의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
는 청소년들의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성장 마인드 셋을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청
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 
셋을 부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Father-
Parental 
attitude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y

3.631*** .000

***p<.001

Table 9. Sobel-test result of growth mindset

5. 결론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
동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
는 것은 학교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서 청소년 개
인의 특성들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그릿
과 성장 마인드 셋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그릿이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 공주, 천안, 세종 등의 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2022년 1월 10
일~1월 24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276부의 응
답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에 따른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신여울 외(2019)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32]. 즉,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 청
소년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열정으로 흥미를 지속하는 힘을 가지
며, 이를 통해 학교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친구 및 교
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학습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행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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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성장 마

인드 셋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4,36,37]에서 청소년의 그
릿과 성장 마인드 셋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
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그릿이 높을수록 목표를 추
가하는 성장 마인드 셋이 강화된다고 한 Dweck(2006)
의 주장을 지지한다[22]. 이는 청소년이 역경 또는 실패, 
정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속
성과 열정을 갖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경험
을 통해 지능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강화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이 요구된다. 그릿은 비인지적인 특질
이므로[13] 교과학습이 아닌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접근
하여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관심사와 
그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Duckworth(2016)에 의하면 관심사는 외부 세
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청소
년활동이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7]. 또한 관심사를 발견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경
험함으로써 흥미를 유지하는 것이 그릿의 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이 필요하다. 청
소년들이 이러한 관심을 지속하고 열정을 키우는 데에는 
의미 있는 준거집단의 격려 또한 중요하므로 부모와 교
사는 청소년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
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도연(2017)의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 셋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및 학습동기
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결과[41]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
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로 하여금 인간의 지능과 역량이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해야 한
다. 성장 마인드 셋은 아동기인 초등학생 시기보다 청소
년인 중, 고등학생 시기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9,41], 이와 관련하여 백서영 외(2020)는 중·고
등학생이 되면서 학업량 증가, 엄격한 평가 및 또래와의 
경쟁 심화 등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 셋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25]. 즉, 인지학습이 중심이 되는 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장에 대한 믿음
을 하락시키는 것이므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
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
생들은 성장 마인드 셋과 이를 강화하는 그릿의 영향력
이 더해져서 학교생활에 더욱 더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에 청소년활동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 및 조직에서
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
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인지학습 중심의 평가 방식에
서 벗어나 노력을 칭찬하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변 사
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성장 마인드 셋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그릿의 증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
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릿 중 
흥미유지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노력지속은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은 일
부 하위요인에서 3학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 셋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10대 후반기인 고등학생에게 있
어서 성장 마인드 셋이 연령에 관계없이 노력에 따라 강
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 셋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
다. 또한 1학년을 중심으로 그릿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을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신입생들의 학
교 적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을 후속연구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청소년 그룹에 
다양한 연령대를 조사하여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경
험한 청소년은 그릿이 성장 마인드 셋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청소년
이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
합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그릿, 성장 마인드 셋을 갖춤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이며 실증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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